
한국인의본향고창국화축제결산 16기획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고창의 자연, 문화, 역사가 함께하는 국향잔치인‘한국
인의 본향 2017 고창 국화축제’가 지난 3일부터 19일까
지 군민과 관광객 등 22만여 명이 참여하는 큰 호응 속
에 17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열린 고창국화 축제는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열리는 국화축제 홍수 속에서 꽃의 차별화, 테마의 차별화, 시기의 차별화라는 3가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며 고창만의 국화축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단순하게 꽃만 보는 축제가 아니라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고창여행에 나선 여행객들에게

아름다운 국화와 향기로운 국화향을 따라 오색 국화 산책로를 걷다보면 세계유산으로 등
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부모님과 같은 큰 품으로 맞이하여 주고 그 뒤 숨바꼭질 하고
싶은 오솔길을 따라 가다보면 그림 같은 운곡 람사르습지가 나타나 오감을 힐링하며 늦가
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연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군민들
의 국화 분재 작품 전시와 군민들이 직접
1000평의 부지에 조성된 식용국화 따기 체
험장을 운영했으며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솔바람을 타고 전해지도록 시가지 내 4.7km
국화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 사랑하

는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꽃길을 달리는 자전거, 람사르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형상
화 한 국화동물원 등 선사마을 안의 국화정원에서는 선사 농경문화 및 먹거리 체험을 만
들어 고창만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었다.
관광객들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위해 국화맨을 찾는 이벤트, 한해를 마무리하며 소원

을 빌어보는 선사마을 소망나무, 축제 마지막 날에는 국화꽃을 마음껏 꺾어갈 수 있는 행
사를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축제장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

용차기준 약 150여 면의 임시 노외주차장 개설과 3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관광객의 불
편을 최소화하여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자연이 주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이와 함께 농특산물 마케팅으로 소득을 창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2만여명참여큰호응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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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내꽃길조성참여도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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